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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experiences during college on job adaptation and job satisfaction after graduation, using data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II (KEEPⅡ). It also investigates whether job adapta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upport experiences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participation in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programs during college was relatively limited, and levels of job adaptation and job satisfaction were moderat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es show that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experiences had no significant direct effects on either job adaptation or job satisfaction. Mediation analysis based on the Baron and Kenny approach further confirms that job adaptation does not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support experiences and job satisfaction. However, job adapt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suggesting that individuals who perceive a higher degree of fit between their jobs and their education, majors, and skills report higher job satisfact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areer and employment support experiences during college do not automatically lead to positive job outcomes after graduation. Rather, early career job satisfaction appears to depend more strongly on job adaptation, highlighting the importance of career support policies that emphasize person–job fit and facilitate young adults’ adaptation to the labor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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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서 론
      최근 청년층 고용환경이 디지털 전환과 산업 구조의 변화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기존의 안정된 직업경로 대신 개인 스스로 진로를 설계하고, 변화에 따라 적응하는 시대가 되었다(Han and Yoo, 2024). 특히 대학 졸업 이후 사회로 진입하는 시기는 진로발달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기로, 이 시기의 진로성숙과 진로적응은 이후 직업적응과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Super, 1980; Savickas, 2013).

      진로발달에 대한 초기 연구는 Donald Super의 생애진로발달이론(Life-Span, Life-Space Theory of Career Development)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로는 학교에서 직장으로의 전이 과정에서 진로적응성이 직무적응과 직무만족을 높이는 핵심 변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고 있으며(Koen, Klehe and Van Vianen, 2012), 진로성숙이 직업적응성을 강화하고 이후의 직업적응과 직무만족으로 이어지는 발달적 경로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진로성숙과 진로적응성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Kim and Lee, 2016; Kim, 2024), 진로적응성이 진로관여행동, 진로결정효능감, 직무적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대학의 진로지원경험(진로상담, 인턴십 제도, 취업캠프 등)이 학생의 진로탐색 태도와 진로결정 효능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연구도 있으며(Park and Choi, 2023; Hwang, 2021), 개인의 심리적 특성인 성실성, 자기주도성, 리더십, 의사소통능력, 그릿 등이 진로성숙과 진로적응성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Kim and Dong, 2017). 이와 더불어 부모의 학력, 가정소득, 지역 환경 등 가정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이 개인의 진로탐색 기회와 직업선택의 폭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Byun and Jang, 2018).

      이러한 연구들은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진로성숙과 진로적응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적응과 직무만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시사한다. 직업 환경과 개인 간의 적합성이 높을수록 직무만족과 조직적응이 향상된다는 점(Dawis and Lofquist, 1984)에서 진로성숙, 진로적응, 직업적응으로 이어지는 발달적 경로에 대한 분석이 진로연구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년층의 진로발달 과정을 종단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KEEPⅡ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에서 진로적응성과 직무만족 간의 매개적 관계가 확인되는 등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Han and Yoo, 2024;Kim and Lee, 2023).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검토를 보완하여, 기존 연구가 주로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성숙, 진로적응성 등 심리적 변인이나 상담 및 교육에서의 효과에 초점을 두어 왔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대학 재학 중 진로‧취업지원 경험이 졸업 이후 노동시장 진입과 초기 직업성과로 어떠한 경로를 통해 연결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KEEPⅡ 종단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재학 중 진로‧취업지원경험이 졸업 이후 직업적응도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직업적응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기존 연구의 한계를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졸업자의 진로·취업지원경험은 직업적응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대학졸업자의 진로·취업지원경험은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직업적응도는 대학졸업자의 진로·취업지원경험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에 매개하는가?

    

    

  
    
      Ⅱ.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표본특성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구축한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KEEPⅡ)의 7차년도(2023) 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는 해당 데이터 7,755명 중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한 이후 취업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 중, 졸업 후 주된 일자리에 대한 직업적응도 및 직무만족 문항에 모두 응답한 임금근로자 1,930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특성은 <Table 1>과 같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있는 응답자 1,930명이다. 성별 분포는 여성이 1,419명(73.5%), 남성 511명(26.5%)으로 구성되었다. 학력 수준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자(학사)가 974명(50.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2-3년제 전문대 졸업자(전문학사)는 895명(46.4%)으로 확인되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을 살펴보면, 아버지가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1,671명(86.6%)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는 131명(6.8%)에 불과했다. 무응답 또는 아버지가 없음은 128명(6.6%)이었다. 이러한 인구 통계적 특성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여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4년제 대졸 학력자와 경제활동을 하는 아버지를 둔 비율이 높은 집단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Division
              	Variable
              	Frequency
(number of people)
              	Percentage
(%)
            

          
          
            	Gender
            	Male
            	511
            	26.5
          

          
            	Female
            	1,419
            	73.5
          

          
            	Education
            	2–3 year College
            	895
            	46.4
          

          
            	Advanced Major(BA)
            	59
            	3.1
          

          
            	4-year University(BA)
            	974
            	50.5
          

          
            	Master Degree
            	2
            	0.1
          

          
            	Father’s economic activity
            	YES
            	1,671
            	86.6
          

          
            	NO
            	131
            	6.8
          

          
            	System missing
            	128
            	6.6
          

          
            	Total
            	
            	1,930
            	100
          

        

        

      

      
        2. 변수 구성
        본 연구는 KEEPⅡ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주요 변수를 구성하였으며, 각 변수는 해당 문항에 응답한 유효 표본만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통제변수로는 ‘성별’과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를 설정하였다. 성별은 대학 재학 중 진로 및 취업지원 참여 기회와 졸업 이후 노동시장 성과(직업적응,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으로 포함하였으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직무 배치 및 직무만족의 차이가 보고된 바 있다.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대리하는 지표로, 진로 탐색 기회와 취업 준비 차원의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해 활용하였다.

        독립변수인 ‘진로·취업지원경험’은 대학 재학 중 참여한 진로 및 취업 관련 활동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경험 여부(1=있음, 0=없음)를 기준으로 합산하여 종합지표로 사용하였으며(Cronbach’s α=0.703), 분석의 정교화를 위해 진로상담·정보제공(X01),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x02), 자발적 진로활동(X03)의 세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다.

        매개변수인 ‘직업적응도’는 졸업 후 주된 일자리가 개인의 전공과 역량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으로 일과 기술 역량 수준 일치도와 일과 교육수준 일치도를 묻는 2개 문항의 평균으로 측정하였으며(Cronbach’s α=0.835), 본 연구에서는 이를 진로적응성(Career Adaptability)과 구분되는 개인과 직무 간 적합성 인식(Work Adjustment/Person-Job fit)으로 조작하였다.

        종속변수인 ‘직무만족’은 현재 수행 중인 주된 일자리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을 의미하며, 5점 리커트 척도의 단일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는 직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대표하는 지표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 활용된 주요 변수들의 구체적인 측정 문항과 척도를 정리한 것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Description of Variables
          
          

        

        
          
            
              	Division
              	Variable
              	Code
              	Notes
            

          
          
            	Demographics
            	Type of University
            	Y23SB02001
            	National/Public/Private
          

          
            	Sub-independent variablest
            	Career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experience
            	X01
            	Y23SB08009–Y23SB08013
          

          
            	Employment competency enhancement program experience
            	X02
            	Y23SB08014–Y23SB08016
          

          
            	Voluntary career activity experience
            	X03
            	Y23SB08017–Y23SB08018
          

          
            	Mediating variable
            	Job–skill/competency match
            	M01
            	Y23SH02048
          

          
            	Job–education level match
            	Y23SH02049
          

          
            	Dependent variable
            	Overall job satisfaction
            	Y23SH02058
            	5-point Likert scale
          

          
            	Control variables
            	Gender
            	GENDER
            	1=Male, 2=Female
          

          
            	Father’s economic activity status
            	Y23SK03001
            	Binary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KEEPⅡ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졸업자의 진로 관련 경험이 진로적응도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하였다. 먼저 연구에 포함된 변수의 분포와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직업적응도와 직무만족 변수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여 측정도구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였다. 연구문제 검증을 위해 회귀분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먼저 진로 관련 경험이 직업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문제 1을 검토하였고, 동일한 독립변수가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문제 2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성별, 부모의 경제활동 상태를 통제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문제 3을 검증하기 위해 직업적응도가 진로 관련 경험과 직무만족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제시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에 따라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했을 시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단계적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였다.

      

      
        4. 기술통계 및 신뢰도
        본 연구문제 검증에 앞서, 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분포 특성과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였다. 기술 통계 분석 결과는<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Study Variables
          
          

        

        
          
            
              	Division
              	Variable
              	M
              	SD
              	Skewness
              	Kurtosis
            

          
          
            	Independent
            	X01
            	1.33
            	1.28
            	0.80
            	0.062
          

          
            	X02
            	0.46
            	0.73
            	1.58
            	2.03
          

          
            	X03
            	0.08
            	0.29
            	3.81
            	15.12
          

          
            	Mediating
            	M01
            	2.96
            	0.58
            	-0.401
            	1.27
          

          
            	Dependent
            	Y23SH02058
            	3.60
            	0.74
            	-0.43
            	0.58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학 재학 중 진로·취업지원경험의 평균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X01:M=1.33,SD=1.28;X02:M=0.46,SD=0.73;X03:M=0.08,SD=0.29). 매개변수인 직업적응도(M01)의 평균은 2.96(SD=0.58)으로 중간 이상의 부합 수준을 보였으며, 직무만족의 평균은 3.60(SD=0.74)으로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주요 변수의 왜도와 첨도는 정규성 기준(왜도±2,첨도±7)를 충족하여 이후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신뢰도 분석 결과, 진로·취업지원경험의 척도의 Cronbach’s α는 0.703, 직업적응도는 0.835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확보하였다. 직무만족은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

      

    

    

  
    
      Ⅲ. 연구 결과
      본 연구는 연구문제에 대응하여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진로·취업지원경험과 직업적응도의 관계, 진로·취업지원경험과 직무만족의 관계, 직업적응도의 매개효과 검증 순으로 제시하였다.

      
        1. 진로·취업지원경험과 직업적응도의 관계
        먼저 대학 재학 중의 진로·취업지원경험이 졸업 후 직업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를 진로·취업지원경험으로, 종속변수를 직업적응도로 설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F=0.610, p=0.609), 모형의 설명력 또한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취업지원경험의 하위요인인 진로상담 및 정보제공(X01),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X02), 자발적 진로활동(X03) 역시 모두 직업적응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재학 중 경험한 진로·취업지원활동이 졸업 후 직업적응으로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보다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재학 중 경험한 진로·취업지원활동이 졸업 후 직업적응으로 직접 연결되기보다는 보다 복합적인 경로를 통해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실증적 근거는 본 연구의 기술통계 결과 <Table 3>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분석 대상자들의 진로지원경험 평균치(X01: 1.33, X02: 0.46, X03: 0.08)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의 지원이 대다수 학생에게 충분한 밀도로 제공되지 못했거나 형식적인 참여에 그쳐 실제 직무 역량 매칭으로 전이될 만큼의 질적 임계치를 넘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즉, 단순히 '참여 여부'라는 양적 지표만으로는 취업 후 전공과 직무의 적합성을 결정짓는 복합적인 노동시장 기제를 설명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논리적 추론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Table 4>와 같다.

        
          <Table 4> 
				
          

          
            Regression Analysis of Career & Employment Support Experience on Job Adaptation
          
          

        

        
          
            
              	Dependent
              	Independent
              	Unstd. Coeff.
              	Std. Coeff.
              	t
              	P
            

            
              	B
              	SE
              	
                β
              
            

          
          
            	M01
            	X01
            	.032
            	.039
            	.056
            	.811
            	.418
          

          
            	
            	X02
            	-.027
            	.074
            	-.027
            	-.364
            	.716
          

          
            	
            	X03
            	.152
            	.163
            	.061
            	.932
            	.352
          

          
            	F=.610, adj.R2=-.004, Durbin-Watson=1.996, N=283
          

        

        
          
            *p<.05, **p<.01, ***p<.001
          

        

        

      

      
        2. 진로·취업지원경험과 직무만족의 관계
        다음으로 진로·취업지원경험이 졸업 후 실질적인 심리적 성과인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재학 중의 진로·취업지원경험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함께 투입된 직업적응도는 직무만족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50.260, p<0.001). 모형의 설명력은 R2=0.026으로 나타나 직업적응도가 직무만족 변량의 약 2.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졸업 후 개인이 자신의 직무와 전공 및 역량 수준이 적합하다고 인식할수록 직무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가 높아짐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직업적응이론(Theory of Work Adjustment)에서 제시하는 '개인-환경 적합성(Person-Environment Fit)'이 개인의 심리적 보상인 직무만족으로 이어진다는 핵심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된다(Dawis and Lofquist, 1984).

        본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Table 5>, 직업적응도는 직무만족에 대해 t값 7.089(p<.001)라는 매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는데, 이는 대학 시절의 간접적 경험보다 현재 직무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인 역량 부합도가 사회초년생의 심리적 안녕감을 결정짓는 더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요인임을 실증한다. 해당 분석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다.

        
          <Table 5> 
				
          

          
            Regression Analysis of Job Adaptation on Job Satisfaction
          
          

        

        
          
            
              	Dependent
              	Independent
              	Unstd. Coeff.
              	Std. Coeff.
              	t
              	P
            

            
              	B
              	SE
              	
                β
              
            

          
          
            	Y23SH02058
            	M01
            	.208
            	.029
            	.163
            	7.089
            	.000*
          

          
            	F=50.260*, adj.R2=.026, Durbin-Watson=1.895, N=1,847
          

        

        
          
            *p<.05, **p<.01, ***p<.001
          

        

        

      

      
        3. 직업적응도의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직업적응도가 대학졸업자의 진로·취업지원경험과 직무만족 사이에서 매개 열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1986)의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 번째 단계인 진로·취업지원경험이 매개변수인 직업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매개효과 성림을 위한 선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모형에서 직업적응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직업적응도는 직무만족을 설명하는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독립적인 주요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상세한 분석 수치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Mediation Analysis of Career & Employment Support Experience, Job Adaptation, and Job Satisfaction
          
          

        

        
          
            
              	Independent
              	X01 X02 X03  →M01
              	X01 X02 X03 → Y23SH02058
              	X01 X02 X03+M01→Y23SH02058
            

            
              	
                β
              
              	
                β
              
              	
                β
              
            

          
          
            	X01
            	.056
            	.082
            	.073
          

          
            	X02
            	-.027
            	-.064
            	-.065
          

          
            	X03
            	.061
            	.048
            	.039
          

          
            	M01
            	-
            	-
            	.194**
          

          
            	R2
            	.007
            	.008
            	.046
          

          
            	adj.R2
            	-.004
            	-.003
            	.032
          

          
            	F
            	.610
            	.711
            	3.316*
          

          
            	Durbin-Watson
            	1.996
            	2.016
            	2.056
          

          
            	N
            	283
            	284
            	283
          

        

        
          
            *p<.05, **p<.01, ***p<.001
          

        

        

      

    

    

  
    
      Ⅳ. 결 론
      
        1.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KEEPⅡ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 진학 중 진로·취업지원경험이 졸업 이후 청년층 직업적응도와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직업적응도가 진로·취업지원경험과 직무만족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 재학 중 진로·취업지원경험은 직업적응도와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응도의 매개효과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대학 진로·취업지원경험이 졸업 이후 직업적응이나 직무만족으로 자동 연결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기존 선행연구에서 진로지원 경험의 긍정적 효과가 보고된 것과 차별화된 결과이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논리적 근거는 '성과 측정의 시점'과 '프로그램의 성격'에서 기인한다.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진로결정 효능감'이나 '취업 준비 행동' 등 심리적 준비도를 즉각적인 성과로 측정했으나, 본 연구는 졸업 후 실제 노동시장 이행 결과인 '직무 적합성'과 '직무 만족'을 종단적으로 추적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대학의 진로 지원이 취업 스킬(이력서, 면접 등) 전수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공 역량과 실제 직무를 정밀하게 매칭하여 장기적인 적응을 돕는 질적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실질적인 비판적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반면, 직업적응도는 직무만족에 대해 일관되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이는 졸업 이후 개인이 자신의 직무가 전공과 역량에 적합하다고 인식할수록 직무만족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하며, 직업적응이 직무만족의 핵심 설명 요인임을 강조한 직업적응이론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해 볼 때, 직무만족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은 단순한 진로·취업지원경험의 유무 보다 개인의 직업적응도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취업지원경험을 ‘참여 여부’ 라는 이분형 지표로 구성한 본 연구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즉, 진로·취업지원경험이 개인의 직업적응과 직무만족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단순한 참여 경험 이상으로 경험의 질과 지속성, 개인의 진로 단계와의 적합성 또한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대학의 진로·취업지원 정책 방향은 취업 지원 자체의 효용성을 부정하기보다, 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직업적응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지원의 방향과 초점을 재설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단순한 프로그램 참여 확대라는 양적 접근을 넘어, 학생이 졸업 이후의 실제 직무 환경에서 자신의 전공 역량을 성공적으로 발휘하고 업무에 기민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직무적합성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로 알 수 있듯이 직업적응도가 직무만족의 핵심 요인(t=7.089, p<.001)으로 밝혀진 점은 양적 취업률 중심 지표의 한계를 시사한다. 따라서 향후 청년고용정책은 성과지표를 '전공-직무 일치도' 등 질적 지표로 전환하고, 대학의 진로지원 기능을 '사후 적응 코칭'까지 확대하여 취업과 현장의 간극을 해소하는 실질적 체계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특히 졸업 이후 초기 취업 단계에서의 사후 적응 지원, 직무 재설계, 경력 코칭 등 취업 이후를 포괄하는 연속성 있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 연구 한계 및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유의미한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첫째, 진로‧취업지원경험을 이분법 또는 단순한 합산 지표로 구성하여 질적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해석의 한계가 있다. 이는 경험의 밀도나 내용에 따른 질적 차이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 제약적으로 작용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빈도, 지속 기간, 프로그램 유형을 세분화한 변인 구성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횡단자료를 활용한 분석으로 변수 간 인과관계를 엄밀하게 규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향후 연구에서는 KEEP 자료의 종단 구조를 활용하여 진로경험, 직업적응, 직무만족의 변화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직업적응도와 직무만족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측정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에는 객관적인 직무성과나 외부 평가 지표를 활용한 확장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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